
옛날 어느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어요. 
그런데 욕심 많은 놀부는 마음씨 착한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.
과연 쫓겨난 흥부네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

“이런 제비가 다리를 다쳤구나~ 내가 고쳐줄게.”
“여보~제비가 박 씨를 줬어요. 고맙다 잘 키울게!”

“이렇게 큰 박이 열리다니! 같이 박을 타봅시다~”
“와! 금이 가득해요!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!”

“흥부가 부자가 되다니!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야지.”
“히히, 제비가 나에게도 박씨를 주다니! 심어볼까~?” 

“오~ 큰 박이 열렸군! 단단한 머리로 쾅! 으악!”
“뭐야 박 안이 온통 똥이잖아! 으악 놀부 살려~”




